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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항 전용 이스탄불 운수권 신설 
- 한-튀르키예 간 항공회담 개최… 지방-이스탄불 전용 운수권 주3회 신설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ICAN 2024* 기간 중, 튀르키예와 항공회담**을 

개최하여 지방공항-이스탄불(튀르키예) 전용 운수권 여객 주3회를 신설했다.

  * ICAO 회원국이 모여 각국이 수요에 따라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행사로, 올해는 말레이시아 
쿠알라룸푸르에서 79개 회원국이 참석하여 10.21~10.25, 5일간 개최

 ** (일시/장소) 10.22/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(수석대표) 한: 국제항공과장, 튀: 민간항공청장

□ 한국-튀르키예 노선의 여객 운수권은 현행 주11회로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, 

양국 노선은 항공사가 합산 주17회*를 운항하며 탑승률이 85% 이상을 

기록하는 등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.

  * 인천-이스탄불(여객): 대한항공 주3회, 아시아나 주3회, 터키항공 주11회

 ㅇ 현재는 인천-이스탄불 노선만 운항 중이나, 이번에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도 

주3회를 별도로 신설하면서 향후 지방에서도 바로 이스탄불로 이동할 수 

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심지영 국제항공과장은 “향후 항공사의 지방-이스탄불 운항 

신청 시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”이라면서, “앞으로도 장거리 

노선을 포함한 지방공항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지역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해 

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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